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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라고싶은정보는약국경영-학술정보순
룏주로 보는 뉴스룑와는 약간 배치된응답결과

마찬가지로 주로 보는 기사에서 약

국경영과 시장동향은 2번 질문에서 3

순위였는 데 3번 질문에서는 1순위에

오른 것은 룏현재의 기사내용에 만족치

않는다룑는 독자의 냉철한 심판 내지는

룏향후 더 강화되면 보겠다룑는 심리등

이저변에있는것으로풀이되었다굨

중요한 것은 뉴스는 평면적으로 누

구에게나 필요한 일반정보인 데 반해

약국경영등은 특정한 개개 독자의 입

맛을 충족시켜야 하는 특화정보이기에

일단 2번질문과같이평면선상에올려

놓는 답변은 항목자체가 약간의 무리

였다굨 한편 번외 질문으로 흥미로웠던

결과를 이끌어 낸 질문은 룏선생님께서

는 정치 경제 문화 쪽에서 스스로 어떤

성향이라고생각하십니까룑였다굨

그 결과 진보와 보수 중도는 거의

균형을맞추고있었다굨

진보-보수-중도의균형

룏스스로를 진보룑라고 응답한 이는

28굨1％긾 102명이었고긾 룏스스로를 보

수룑라고 자처한 이는 32굨2％긾 117명이

었으며 룏스스로를 중도룑로 여긴 이는

36굨6％긾 133명이었다굨

룏모르겠다룑는 3％긾 11명이었다굨

표준오차를 감안하면 모두 오차범

위내에드는답변이었다굨

약사사회 구성원의 균질성을 입증

하는 한가지 사례로 들 수 있으며 흔

히 약사는 의사등 전문직능 집단이 그

렇듯 보수적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킨

답변결과였다굨

조동환기자 donhwan@kpanews긽co긽kr

▶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한 한 약사회원

이 약사공론 부스를 찾아와 설문을 작

성하고있다긽


